
 

루카 11,1-13 (2025년 7월 27일, 연중 제17주일)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라 불리는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루카 복음은 다섯가지 청원으로 구성된 짧은 기도문을 전해 주고, 마태오 

복음은 일곱 가지 청원으로 된 좀 더 긴 기도문을 전해 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는 참으로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경에 실려 있는 모든 청원이 이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기도는 청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까지도 형성시켜 

준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이어서 끊임없이 청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모아 정성껏 바치면 좋겠습니다..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주님의 기도 청원 가운데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청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나의 온 힘을 다해 청했던 기도가 있다면 나누어 볼까요? 

 

 

 



 

소공동체 모임 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